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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 말씀*

너희가 내 사랑 깨닫고 

변화되어 가니 나도 고맙구나.

너희의 사랑이 자라나 

나의 사랑에 도달하니 나도 고맙구나.

사랑하니 고맙고 

사랑하니 더욱 기쁘구나.

너희가 깨닫고 감사할 때마다 

그 사랑이 더욱 커지고

사랑이 더욱 커지니 

나의 신부로서 그 모습이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구나.

감사함으로 너희 영이 빛나고 

감사함으로 우리 사랑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단다.

감사의 조건은 

우리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간다. 

감사의 조건은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성장시켜 준단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 예수가 함께함을 절대 믿음으로써 감사할 때 

네 앞의 문제가 작아지고 풀어지게 된다.

감사할 수 없을 때 더욱 감사하라. 

나 예수가 함께함을 믿고 감사하라. 

너희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내게 맡겨라. 

감사함으로 맡겨라. 

절대 믿음으로 내게 맡겨라. 

절대 믿음의 조건을 세우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건을 

이 시대 너희가 세우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늙어 자식을 낳을 수 없어도 

그는 자식을 주리라는 하늘의 음성에 

절대 믿음의 조건을 세웠노라. 

육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도, 

믿겨지지 않는 일이라도

하늘의 음성에 절대 믿음의 조건을 세웠기에 

어찌 되었느냐.

그의 자손이 창대케 되지 않았느냐.

육으로는, 세상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너희들 앞에 놓였으니 

나 예수가 함께하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의 조건을 세우고 기도하라. 

절대 믿음의 조건을 세우고 감사하며 기뻐하라. 

너희가 이 같은 믿음의 조건을 세울 때 

흑암이 기가 죽어 물러가게 된다. 

영적 전쟁이다. 

이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조건을 세움으로써 

흑암을 상대로 기선 제압을 하여라.

중심자에 대한 100% 믿음의 조건을 세워라.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총 칼로, 세상의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었다. 

세상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다.

기도로 싸운다. 

중심자와 철통같이 하나 됨으로 싸운다. 

말씀이 너희 가운데 살아 움직일 때 

그것이 무서운 힘을 발휘하여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

섭리여, 세상의 악과 대항하여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싸워 이겨라.

기도로 싸워 하늘의 기(氣)로써 악을 정벌하여라.

선생 혼자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

선생과 함께 기도하여 하늘의 기를 모으도록 하여라.

하늘의 잣대가 움직이도록 하려면 

너희들의 합심한 기도가 더욱 필요하다.

절대 믿음의 조건이다.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 믿음의 조건을 세울 때 

흑암이 물러가고 대신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 곧 신이다. 

말씀에 대해 절대 믿음의 조건을 세우는 자,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것이다. 

말씀이 무기다. 

말씀이 너희를 휴거시키는 비밀 병기다. 

말씀을 읽고 또 읽어라.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읽어라. 

매번 읽을 때마다 

더 깊은 깨달음을 받도록 간구하며 읽어라.

말씀을 깨닫는 만큼 

휴거의 진행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와 

그냥 기도하는 자가 다르다.

영계에서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말씀을 여러 번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구

나.

말씀을 읽는 것을 횟수로 채우지 말고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바꿔 읽어라. 

깨달음이다, 깨달음.

깨달음이 없으면 더 나은 휴거가 진행되지 않는다.

잠언도 읽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네 생활 가운데 적용하도록 하여라. 

읽고 지나가는 자에게는 그저 좋은 말씀이지만 

읽고 깨닫고 생활에 적용시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에게는 

잠언이 휴거의 비밀이 된다.

휴거되고 싶으냐?

(네, 예수님 정말 휴거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육을 중심하여 살지 말고 

네 영을 중심하여 살아라.

지금은 영을 위해 최대한 투자할 때이다.

지금은 네 영이 최고 이상적인 수준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어서 만들고 또 만들어서 

최고로 빛나는 영으로 갖추어라.

더 빛나는 영이 내게 가까이 올 수 있다.

더 멋있게 갈고 닦고 만들어서 내게로 오거라. 

나를 기다려라.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회개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실천하여라. 

나는 너희 모두가 

최고로 이상적인 영의 상태가 되길 바란다.

그 날은 이제 다 왔다. 

이제 내가 문을 열 일만 남았구나. 

신부의 드레스를 입도록 갖춘 자들의 영이 

하나 둘씩 모여드는구나. 

그 모습이 어찌나 어여쁘고 사랑스러운지...

내 보람이요 기쁨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지막 박차를 가하여라. 

선생이 있으니 할 수 있다. 

오직 선생 바라보고 줄 맞추어서 나아오너라.

기준자를 중심으로 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모든 더러움은 물러가고 

하늘 혼인잔치의 팡파르가 곧 울리리라. 

그 날이 다가온다. 

마지막까지 내 사랑하는 신부들을 단장시키는 

나 예수다. 


